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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청 자 의 견 일 일 보 고 서 [9.2]

Ⅰ. 상담실적

ㅇ 상담기간: 2024. 8. 30.(금) 07:00 ～ 2024. 9. 1.(일) 22:00

ㅇ 상담건수1): 1,628건

Ⅱ. 주요의견 내용

Ⅲ. 청원현황

1)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

ㅇ 신규청원

- 6건.

  ㅇ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
- 없음.

 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http://petitions.kbs.co.kr)

○ 방송 호평

   -프로그램명 :「명연주 명음반」

-방송일시 : 1FM (월-일) (14:00-16:00)

    해외에서도 KBS 1FM을 온종일 청취하는 청취자이다. 특히 해당 프로그램을 좋아

하며, 진행자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점도 좋다.

○ 출연자 섭외 제언(36명)

   -프로그램명 :「이슈 픽 쌤과 함께」

-방송일시 : 1TV (일) (19:10-20:10)

   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슈카 씨가 본인의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성인물 시청

권리를 논하는 영상을 올렸다. 최근 ‘딥페이크 성착취물’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

되고 있고, 이 범죄로 청소년부터 성인 여성까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. 이런 시

기에 인터넷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슈카 씨가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것

은 보기 불편하다.

http://petitions.kb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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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1,628건
○ 형태별 분류

전화 인터넷 우편·FAX 방문 ARS2) 계
924 79 - - 625 1,628

○ 채널별 분류

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
757 466 21 - 3 381 1,628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
303 1,325 - 1,628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
1,128 7 300 193 1,628

시청자 의견 문     의

【보 도】
ㅇ「KBS 뉴스 12」
- 진행자 호평

【시사․교양】
ㅇ「남북의 창」
- 방송 제언

ㅇ「이슈 픽 쌤과 함께」
- 출연자 섭외 제언

【연예․오락】
ㅇ「국악 한마당」
- 방송 호평

ㅇ「박원숙의 같이 삽시다」
- 출연자 발언 제언

ㅇ「불후의 명곡 스페셜」
- 방송 호평

【드라마】
ㅇ 일일드라마「스캔들」
- 극본 제언

【라디오】
ㅇ「명연주 명음반」
- 방송 호평

【방 송】
ㅇ「6시 내고향」
- ‘미역’ 연락처 문의 88건

ㅇ「2TV 생생정보」
- ‘마늘족발’ 연락처 문의 34건

ㅇ「가요무대」
- ‘방청’ 문의 32건

ㅇ「전국노래자랑」
- ‘방송 정보’ 문의 31건

ㅇ「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」
- ‘편성’ 문의 27건

【기 술】
ㅇ「난시청」문의 7건

【경 영】
ㅇ「수신료」문의 182건
ㅇ「홈페이지」문의 67건
ㅇ「프로그램 구입」문의 42건
ㅇ「전화교환」문의 4건
ㅇ「주차」문의 1건 외 4건

【기 타】
ㅇ 한전 문의사항 포함 193건

2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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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 세부내용

[ 보 도 ]

진행자 호평

ㅇ「KBS 뉴스 12」‘허우령 생활뉴스’

- 2024. 8. 30.(금) 1TV (12:00-13:00)

- 시각장애인 앵커가 ‘생활뉴스’ 코너를 진행한다. 목소리도 좋고

진행을 잘한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

[ 시사․교양 ]

방송 제언

ㅇ「남북의 창」

- 2024. 8. 31.(토) 1TV (07:50-08:30)

-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다. 북한의 실

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, 북한의 실상을 미화하는 것 같

다. 실제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해당 방송을 보면 불편

해한다. 굶는 사람들도 많은데, 과학 기술의 발전 등 좋은 점

위주로 소개한다. 조금 더 있는 그대로의 북한 실상을 전달해

주었으면 한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

출연자 섭외 제언

ㅇ「이슈 픽 쌤과 함께」(36명)

- 1TV (일) (19:10-20:10)

-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슈카 씨가 본인의 인터넷 방송 채

널에서 성인물 시청 권리를 논하는 영상을 올렸다. 최근 ‘딥페

이크 성착취물’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고, 이 범죄로

청소년부터 성인 여성까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. 이런 시기

에 인터넷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슈카 씨가 공영

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.

※의견제시자 : 공**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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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 세부내용

[ 연예․오락 ]

방송 호평

ㅇ「국악 한마당」‘연희야 놀자!’

- 2024. 8. 31.(토) 1TV (12:10-13:05)

- 광주에 사는 시청자이다. 이날 방송에 탈춤이 나왔는데 가락이

너무 흥겨웠다. 탈춤 문화를 소개해 준 이날 방송이 마음에 들

었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

출연자 발언 제언

ㅇ「박원숙의 같이 삽시다」(3명)

- 2024. 9. 1.(일) 1TV (09:00-10:10) (재)

- 실버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, 혜은이 씨가 실버타운에

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나온 선배 언니에 대해 말하며 “늙은

것들”이라는 표현을 썼다. 1TV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

세가 많은데, 저런 표현을 듣는다면 상당히 불쾌할 것 같다.

앞으로 발언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

방송 호평

ㅇ「불후의 명곡 스페셜」‘박경리 토지 완간 30주년 특집’

- 2024. 8. 30.(금) 2TV (16:00-17:05)

-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. 방청객들도 모

두 울고 있는 것 같았다. 너무 감동적이었고, 감사하다. KBS가

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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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 세부내용

[ 드라마 ]

극본 제언

ㅇ 일일드라마「스캔들」

- 2TV (월-금) (19:50-20:30)

- 공영방송이라면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

작해 주어야 한다. 아내가 시청할 때 옆에서 보면, 해당 드라

마에는 살인과 납치를 비롯해 온갖 범죄가 다 등장한다. 가족

들이 함께 시청하는 드라마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할 수 있다

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. 시청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국민 정

서를 이끌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해 주기 바란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

[ 라디오 ]

방송 호평

ㅇ「명연주 명음반」

- 1FM (월-일) (14:00-16:00)

- 해외에서도 KBS 1FM을 온종일 청취하는 청취자이다. 특히

해당 프로그램을 좋아하며, 진행자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

진행하는 점도 좋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


